
후지보 홀딩스의 섬유 사업 전략 - 강점은 키우고,  

불채산 부문을 축소 

후지보 홀딩스(Holdings)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기계획(中期計劃)을 재검

토하여 2007년도를 초년도로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을 논의하여 확정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부직포(不織布)를 확대하여 섬유 

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작정이다. 섬유 사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강

한 분야는 키우면서, 불채산(不採算) 부문인 가공 부문은 축소하는 등 채산이 

안맞는 부문은 과감히 축소할 것이다. 

 ◎ 부직포의 판매 비율은 40%로 

2006년 상반기에는 섬유 사업이 고전(苦戰)하였다. 제1/4분기의 판매고 비

율은 섬유 60%, 부직포 17%, 기타가 22%였다.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섬유

가 9 포인트 떨어졌고, 부직포가 6 포인트, 기능품 등 기타 분야가 3 포인트

를 각기 상승하였다. 섬유의 비율은 앞으로 더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직포는 역시 섬유 사업과는 다른 분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부직포 사업

은 장차 40%의 판매고로 독립된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기(期)에는 100억 엔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빠른 단계

로 200억 엔 규모로 키워갈 방침이다. 

앞으로의 중점 방침은, 기획 개발력(企劃開發力)이 약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강화할 것이다. 고야마(小山) 공장에는 상품 개발 연구소가 있는데, 후지보 

홀딩스의 기획 개발부와 사업을 늘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발 인원의 2/3



는 부직포나 기능품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비의료(非衣料)를 빠르게 확대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시야(視野)에 따른 개발보다는 단기(短期)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신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섬유 사업은 부직포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 강인한 체질로 만드는 

것이 중점 방침으로 되어 있다. 특히 후지보 파이버, 후지보 텍스타일, 후지

보 고사까이(小坂井)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다.  

지주(持株) 회사로 바뀌는 데 따라 분사화(分社化)하였는데, 이는 좋은 측

면뿐 아니라 나쁜 측면도 있다. 분사됨에 따라 각사가 벽을 헐고 방향성(方

向性)을 검토해 나가기 위하여 2006년 9월 상순에 인사 이동을 하였다. 

 ◎ 가공 부문의 축소를 검토 

후지보의 2006년 하반기 섬유 사업은 후지보 어패럴이 계획을 밑돌 것 같

은데, 그러면서도 이익은 흑자를 보일 것 같다. 기타의 후지보 파이버, 후지

보 텍스타일, 후지보 고사까이(小坂井)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흑자를 내기 위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늘리고, 

이익이 안나는 분야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니트 부문은 슈링크(shrink)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직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point)가 된다. 

사업을 축소할 불채산 부문에서 가공 부문을 어떻게 할지가 중점 과제로 

되어 있고, 고야마 공장과 와까야마의 두 프린트 공장을 한 공장으로 합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빠르게 결론을 낼 작정이다. 고야마 공장은 가공료가 

낮은 표백 가공을 축소한 다음에, 이익이 나는 분야를 와까야마로 옮길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으로는 고야마 공장은 기능품 등의 비의

료가 주체로 되는 공장이 될 것이다. 

일본 내의 가공 부문은 코스트 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외에 지고 말 

것이다. 우선은 와까야마 공장, 고야마 공장에서의 캐쉬 플로(cash flow ; 자금

의 흐름)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막기 위하여는 생산이 줄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확대할 분야로서는 제품 사업이 되겠다. 그룹 회사에 후지보 어패

럴이 있는데, 거기와 버팅(butting ; 선수끼리의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 확대

할 작정이다. 그러나 부인 드레스 셔츠 사업에서는 철수할 것이다. 

 ◎ 해외와의 사업은 빠르게 추진 

후지보 파이버에서는 코어 스펀 얀(core spun yarn)의 설비를 7천추까지 줄

임으로써 방적 설비는 6만추를 웃돌 정도가 되었다. 코어 스펀 얀은 중국 생

산품이 궤도에 오르고 있어,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로 되었다. 

면사의 시황은 별로 좋지 않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100수급의 면사가 들

어오고 있어, 일본 내에서 80수를 생산하여도 이익을 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연(强撚)이나 특수한 인쇄기포(印刷基布)용이나 경

편용 등의 특수한 원사를 생산하면서,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 가공 부문은 가공 생산 능력을 줄여도, 외주(外注)를 사용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상사(通常絲) 이외의 실을 생산하여, 판매

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방적 설비를 삭감할 생각은 없다. 

해외에서의 사업으로서는 2006년 8월부터 타이에 한 사람 파견하였다. 타

이 후지보 텍스타일의 실을 타이 내의 수요자나 “차이나 플러스 원”의 흐름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변 여러 나라 등에 판매할 것이다. 이외에도 “키토

폴리(chitopoly)” 등의 특수한 상품에 대하여 받고 있는 주목도(注目度)도 높

아지고 있어, 홍콩 등으로부터 문의가 적지 않다. 또한 후지보 텍스타일에서

도 구미로의 직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제성(諸城) 후지보나 난쓰(南通)에

서의 선(先) 염색물 등은,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 면에서도 함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후지보 고사까이의 스판덱스 정번수(定番手)는 가격 경쟁이 심하므로, 기능

성을 추가한 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용제(溶

劑)의 정제(精製), 화성품(化成品), 스테인리스 섬유 등의 스판덱스 이외의 사

업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 


